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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, 건설현장 '안전
보건협의체' 운영 안전관리 철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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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 익산지사(지사장 김태용)는 20일 지사 직원 및 도급사업 현장대리인 등 34

명이 참석한 가운데 안전보건협의체를 개최했다.

이날 회의는 익산지사가 시행하는 도급사업의 안전보건관리 및 산업안전예방을 위해 실시하

는 협의체로 산업안전보건법, 건설기술진흥법 등 주요개선사항 준수, 작업장에서의 위험성

평가 실시에 관한 사항, 최근 중대재해 사례 전파 및 公社 5대 핵심 안전수칙 강조를 중점으

로 실시했다.

익산지사는 매월 1회 회의를 통해 공사가 추진 중인 도급 공사·용역에 대한 안전보건관리

를 강화해 안전한 근로환경을 조성하고, 도급사업 현장과 소통을 통하여 현장 안전관리에 어

려움이 없도록 협의체를 운영하고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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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용 익산지사장은 “안전은 아무리 강조해도 지나치지 않으며, 안전문화 의식 강화·확산

을 통해 안전사고 ZERO 사업장이 될 수 있도록 안전보건 관리에 최선을 다하겠다”고 말했

다.

앞으로도, 한국농어촌공사 익산지사는 공사 현장의 전반적인 안전관리 수준을 높이고, 안전

의식을 강화함으로써 건설 현장에서의 사고 발생률을 낮추기 위한 노력들을 이어갈 계획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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